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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파업 시 인천시민에 카셰어링 할인혜택
- 인천시, 카셰어링 사업자(쏘카, 그린카, 피플카) 협약 체결 -

- 카셰어링 주차장 확충, 운전석·보조석 에어백 설치, 친환경 차량 확대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17일 차량공유서비스 확대를 위해 

카셰어링 4기(2023~2025) 사업자(쏘카, 그린카, 피플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

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가능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 사회운동 형태로 시작된 이후, 미국, 일본 등은 

물론 전 세계에서 매년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2013년부터 인천 전역에서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카셰어링 주차장 5.7배(74개소→425개소), 

카셰어링 차량 13.5배(123대→1,665대), 누적 가입자 수 141.9배(3,893인→

552,608인), 1일 이용건 수는 55.9배(31건/일→1,733건/일)가 증가했다. 카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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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링 차량 1대 당 자가용 차량 14.9대 감소 효과와 연간 335억 원의 경

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번 4기(2023~2025)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카셰어링 주차장 및 차량 등 

기반시설 확충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100% 설치 ▲친환경차량 

지속적 확충 ▲대중교통 파업 등 비상상황 시 인천시민 대여요금 할인

(80% 할인, 협의 후 시행) ▲공익사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확대 

시행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유가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온실

가스 저감, 대중교통 불편지역 교통수단 제공으로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친환경자동차 소비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차량 구입과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분담으로 원도심 교통복지를 증진 

시키겠다는 목표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심지 교통소통 

증진, 주차문제 완화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카셰어링 서비스에 활발히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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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카셰어링

쏘카

피플카

그린카


